






1) 여기에 기록된 사례들은 저희 교회가 설립한 거창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 박시현 선생이 쓴 

재가서비스 사례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. 박시현 선생 역시 거창으로 농촌사회사업을 위해 귀촌을 한 분이십니



다. 지금은 저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월평빌라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.



2) 한덕연 선생님이 쓴 ‘복지요결’에서 발췌

3) 지역사회의 공생성 = 당사자의 사회성 + 약자와의 공생성 

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보는 데서 오는 사회사업 가치 즉 ‘당사자의 사회성’을 지역사회의 공생성에 

포함했습니다. 즉 여기에서 지역사회의 공생성은 ①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‘사회성’과  ② 사람들

이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사는 공생성, 특히 ‘약자와의 공생성’을 아우릅니다.

사회사업은 약자|당사자로 하여금 지역사회 속에 어울려 살게 돕는 일이요 또한 지역사회로 하여금 약자|당사자와 

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.



4) 주체의식과 역량은 자주성의 핵심 요소임이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절대 요건은 아닙니다. 주체의식이 약하고 

역량이 부족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으로써, 자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




